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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4호를 발간하며

최 봉 림 /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

사진작가, 교육자, 평론가, 한국사진사학자로서 한국 사진계를 긴 세월 동안 풍미했던 육명심 선생

과의 인터뷰는 오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했다.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적지 않은 저서, 그리고 여러 

사진집을 인터뷰를 위해 수집하고 검토해야 했기 때문이다. 사진의 전 분야에 걸친 선생의 오랜 활동

은 수많은 질문 항목을 작성케 했고, 그의 생생한 기억은 애초에 계획했던 세 번의 인터뷰를 부족하

게 만들었다. 해서 한국사진사 관련 인터뷰가 한 차례 더 추가되었다. 

선생은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부터 그의 문학 청년 시기, 그리고 동양사상에 심취하게 된 계기를 논

리 정연하게 구술하셨고, 1960년대 사진 입문 당시의 한국 사진계의 현황을 그의 관점에서 분명하

게 평가하셨다. 무엇보다도 그는 1970년대 초에 시작한 대학 교직 재임 동안의 그의 독특한 교육방

식과 교육관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를 시종 잃지 않으셨고, 그의 사진 교육사적 업적에 대해 확고

한 믿음을 피력하셨다. 선생은 자신의 사진작업의 변모와 진화를 연대기적으로 해설하시면서 자신

의 작업이 가지는 독창성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셨다. 1978년, 최인진 선생과 공저로 한국 현

대 사진사의 개론서를 최초로 집필하신 선생은 우리 사진계의 주요 사건과 현상들에 대해서도 신념

에 찬 해설을 해주셨다. 

선생과의 긴 인터뷰를 통해, 우리는 그의 지난했던 개인사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한

국 사진계의 허와 실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고, 열악한 경제적 대가와 빈곤한 문화적 환경, 그리

고 피할 수 없는 이해관계와 인간적 갈등 속에서도 사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 사진계의 성장

을 주도한 인물들의 얘기를 접할 수 있었다. 자료집 발간의 자리를 빌어,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으신 

선생의 긴 구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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